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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기업이개별적으로실시하고있던수배송을공
동으로 실시함으로서 차량수를 삭감하려는 사고방
식은 낡으면서도 새로운 대처이다. 1970년대부터
공동화의필요성에대해거론되기시작하였고당시
부터실제로대응된사례도있다. 그후약간의사례
는 늘어났지만 유감스럽게도 크게 전개되었다고는
말할수없는상황에있었다. 2000년대에접어들면
서공동배송의중요성이재평가되어실시사례가
급격하게증가하고있다. 이와같이공동배송이재
검토되는커다란이유로는코스트삭감의철저, 환
경부하의절감에있다. 특히최근의경유상승은실
시사례증가가박차를가하고있다. 
그리고 보급이 진전되는 근저에는 개별기업에서

의물류효율화가한계에다다르고있다는것, 넓게
는물류면에서기업이서로손을잡으려고하는제
휴의식이급격하게높아지고있는것에있다. 
최근에는 특히 동업종의 기업이 서로 손을 잡은

공동배송이진전되고있다. 배송효율이나쁘고, 높

은물류코스트에대응하기위해서는기업단위의대
응에는한계가있어같은납품처에대한배송을기
업이적극적으로제휴해공동화하려는것이다. 특
히 라이벌회사간에도물류면에서는경쟁을피하
고제휴하려는의식이생기고있다. 
메이커에서는도매업자혹은대기업소매업의물

류거점에대한배송을동업타사의화물과공동배송
하는 것으로 특히 가공 식품, 과자, 화장품 등에서
진전되고있다. 예를 들면과자메이커에서는전상
품중금액비 43%가 공동 배송되고있는예도있
다. 
공동 물류라고 해도 각양각색의 패턴이 있다. 크

게는수배송차량의삭감등적재율을높이기위한
공동수배송의실시와물류거점의타사와의공동이
용이있으며이양자를조합시키는경우도있다.

① 상가, 오피스 빌딩가에서의 지구(地區)내의 공동
배송
특정지구(地區)에입지하는상가, 오피스에대한

공동배송의사례가몇곳있다. 대표적인곳이후쿠
오카시(福岡市) 텐진지구(天神地區), 구마모토시(熊
本市) 중심상가및도쿄(東京)의니시신주쿠(西新宿)
의 고층빌딩가의 사례이다. 후쿠오카시(福岡市) 텐
진지구(天神地區)는 1994년에시작되어약 70헥타
르를대상으로하고있다. 집하배달을담당하고있
는 텐진지구(天神地區) 공동 수송 주식회사는 차량
26대, 운행은1일배달3회, 집하1회를실시하고있
으며연간취급개수는 107만개에이르고있다. 구
마모또시(熊本市) 중심상가는 1999년부터 시작되
어 약 60헥타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차량은 7
대, 운행은 1일배달2회, 집하는수시로하고있다.
연간취급개수는 60만개에이르고있다. 텐진지구
(天神地區)의공동배송효과는공동화하지않는시
점에서의 차량대수가 75대 이었던 것이 공동화한
후는 26대, 1일의 총 주행거리도 815.8km에서
251.4km로감소하였다.
니시신주쿠(西新宿)에서도26개의고층빌딩에서

비스를제공하고있어소량화물등의반출입에의한
빌딩의화물처리시설이나엘리베이터의혼잡및지
하주차장, 그 주변의 혼잡 해소, 환경부하의 저감,
물류의효율화의효과가나오고있다. 
한편최근에는동경도심의동경역주변의오오테

마찌(大手町)·마루노우찌(丸內)·유라꾸초(有橖

町)와 간다(神田)지구에서는지구(地區)내에 들어가
는화물및지구(地區)내에서지역외로보내는화물
의 공동 집하, 배송을 시작할 계획도 있다. 보내는
사람, 입수자 별로각각반입, 반출하고 있는결과,
대상지구에서는 현재 화물차가 하루 평균 2400대
정도 드나들고있다. 이 화물을 2군데의 공동배송
거점에서 행선지의 건물 또는 지역별로 옮겨 실어
집약·혼재한다. 이것에의해동경역주변을달리는
물류차량의 양을 절감하는 것이다. 건물소유 기업
등에서 조직하는 재개발 계획의 위원회 및 상가의
위원회등이계획만들기를하고있고또한치요다
구(千代田區), 동경도, 경찰, 운송회사의 업계단체
등과 공동 배송을 운영하는 다이마루유(大丸有)·
간다(神田)지구 그린 물류촉진 협의회를 설립하여
실험사업도행하였다. 화물수탁료는 1개에 100∼
150엔의범위를검토하고있다. 빌딩마다운송용차
량을 1대정하여 1일 4회집배한다. 간다(神田)에서
는반경100m마다1대씩차량을운행한다.

②하주기업에의한간선수송의공동화
간선수송의 공동화 사례로는 하주기업이 트럭의

왕복수송을상호이용하는것이있다. 예를들면오
사카(大阪) 방면에공장이있는기업이오사카(大阪)
→도쿄(東京)간을이용하고, 도쿄(東京) 방면에공장
이 있는 기업이 귀가편을 이용해 도쿄(東京)→오사
카(大阪)간의 귀송편을 이용하는 경우이다. 이러한
이용은기업간에서간단히실시할수있어많은사
례들이있다.
또한트럭뿐만이아니라철도에서의공동화사례

도있다. Panasonic은스미토모전기공업(住友電氣
工業)과 철도 컨테이너를공용한공동배송망을구
축하려고 하고 있다. 2009년부터 우쯔노미야시(宇
都宮市)-오사카시(大阪市)간에서철도와트럭을조
합한정기편의운영을시작하고있다. Panasonic이
소유하고 있는 31피트 철도 컨테이너를 이용해 우
쯔노미야(宇都宮)의액정TV 공장에서오사카(大阪)
의물류거점까지텔레비전을운반한후빈컨테이너
를 사용해 스미토모 전기공업(住友電氣工業)의 오
사카(大阪) 공장에서우쯔노미야(宇都宮)의전선공
장까지 역루트로 전선용 재료를 배송하는 것이다.
Panasonic은다른이업종의기업과도동경도와오
사카부를묶는정기철도컨테이너편을공동운영하
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. Panasonic은 환경면에서

공동배송을위한대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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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송 거리 500km을 넘는 장거리수송의 철도비율
을 15%로끌어올리는계획을가지고있다. 철도에
의한수송비용을저렴하게하기위해서공동배송을
적극적으로대응하려고하고있다.

③물류사업자에의한간선수송의공동화
세이노홀딩스는토나미운수등전국의대기업·

중견운송회사9사와함께도쿄(東京)와지방도시를
묶는간선으로의공동수송을2009년6월부터시작
하였다. 각회사가거점을두고있는도쿄(東京)의게
이힝(京浜) 트럭터미널에서오사카(大阪), 히로시마
(廣島), 카나자와(金澤) 방면을향하는7노선을평일
한정으로 1일 1편 운행하고 있다. 각 회사는 비용
(cost)은 화물량에 따라 분담하고 2할 정도의 비용
(cost) 절감을목표로하고있다.

④배송의공동화 (물류시설의공동이용)
하주기업에의한대표적인공동배송사례로는플

라넷(planet) 물류가 있다. 화장품·일용품을 취급
하는라이온, 에스테, 썬스타, 고바야시제약(小林製
藥), 맨담, 규뉴셋켕교신샤(牛乳石, 호유등에의해
1989년에 설립되었다. 플라넷(planet)의 기본이념
은‘시스템은 공동으로, 경쟁은 매장에서’이다. 유
통효율화는 1기업만으로대응하는것에는한계가
있기때문에많은기업과손을잡고함께포괄적인
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사고방식이
다. 홋카이도(樁海道), 센다이(仙台), 나고야(名古
屋), 규슈(九州)의 물류는모두플라넷(planet) 물류
에 집약시켜, 시스템을 포함하여 플라넷(planet)에

아웃소싱하고있다. CO₂의배출량도35.1% 삭감할
수있었다고한다.
또한 Canon마케팅과 EPSON판매는 일본 국내

의잉크젯프린터, 디지털카메라, 스캐너등양회사
가취급하는소비자를위한디지털제품의공동배
송을2009년6월부터개시하였다. 제일먼저삿포로
(札幌)에서시작해2009년내에전국주요지역의공
동배송체제를갖춘다. 구체적으로는일본통운(日本
通運)의 배송망을 활용해 양 회사의 배송처나 시간
대 등의 조건을 맞추고, 가전양판점(家電量販店)에
적합한 배송 효율을 높인다. 가전양판점(家電量販
店)도 화물을 받아들이는 빈도가 줄어들어 작업 효
율이오르는메리트가있다. 공동배송에의해트럭
적재율을 10~20% 끌어올리는것으로운행회수를
절감한다. CO₂배출량의약26%의삭감에연결된다
고하고있다. 
SUNTORY Holdings와 KIRIN beverage 청량

음료의공동배송을2008년부터대응하고있다. 양
회사는판매면에서는라이벌회사이지만물류에대
해서는공동화하는것으로일부지역에서이미대응
하고 있다. 2009년 7월부터는 대상 지역을 확대해
도쿄(東京) 근교의치바현(千葉縣)에서도실시할예
정이다. 치바현(千葉縣)의연간배송량은20만톤에
달하고있다. KIRIN beverage는치바시(千葉市)에
있는물류거점을폐지하고SUNTORY의치바북(千
葉樁)배송센터를사용한다. 치바현(千葉縣)내에 있
는양회사의배송처는합계 298개소이다. 양 회사
공통의식품도매는그중의약 3분의 1에해당하는
92개소이며 트럭에 혼재해서 수송한다. 양 회사의

트럭대수의 20% 삭감에연결되는것외에 CO₂의
배출량도현재에비교해서11% 억제할수있다. 
또한 SHISEIDO(資生堂), KANEBO화장품,

KOSE, Kao(花王), Maxfactor, ALBION의 6사는
‘cosmetic 물류포럼21·공동화추진실’이라고하
는프로젝트를1997년부터순차적으로각지에서공
동배송에대응하고있다. 3사의물류거점에서출하
한 상품을 큐슈산코(九州産交)의 각 영업소에 집약
해일괄하여소매점에보낸다. 큐슈(九州) 지구에서
2사이상의상품을판매하는거래처가2800점있어
이것들에공동배송한다. 공동배송에의해3사의물
류비용은 각각 5∼15% 정도 삭감, CO₂배출량도
실시전에비해약30% 삭감할수있다.

⑤배송의공동화(물류시설의공동이용은없음) 
KIRIN맥주와 SAPPORO맥주는 홋카이도(樁海

道) 일부지구에서맥주등의공동배송을실시하고
있다. 공동 배송은 도매회사의 홋카이도 주류판매
(樁海道酒類販?)의 4지점이대상이되고있다. 기린
이삿포로에수송을위탁해1대의트럭이삿포로홋
카이도공장과기린치토세공장에서상품을실어배
송한다. 맥주종류음료외에저알코올음료나청량
음료수도 함께 배송한다. 양 회사가 홋카이도 주류
판매(樁海道酒類販)의 4지점에대한배송에사용하
는트럭은연간약750대. 공동배송으로이것을반
으로줄일수있어CO₂배출량을약20% 삭감하고
있다.


